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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FC 주장

이완(사진)이 환

상의 프리킥으로

베스트 11를 차지

했다

이완은지난 28

일 한국프로축구

연맹이 발표한 K리그 챌린지 11라운

드 베스트 11에서 정확하고 날카로

운 외발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만들었

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비수 부문에

이름을올렸다 역할은수비수지만활

약은특급공격수였다

이완은 지난 부천과의 원정경기에

서 00으로 맞선 전반 43분 호마링요

가얻어낸프리킥찬스에서왼발슈팅

으로선제골을뽑아냈다 이완의시즌

3호골 이 골로이완은팀내득점 1위

가됐다 특히 3골중 2골을프리킥상

황에서 터트리며 정교한 프리킥 솜씨

를과시했다

든든한 주장을 앞세운 광주는 6월1

일 오후 7시 충주를 상대로원정 징크

스탈출에도전한다

광주는 앞선 부천전에서 이완의 환

상적인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만들고

도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하면

서원정첫승을신고하지못했다

올 시즌 광주는 4차례 원정경기에

서 1무3패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원

정 2경기에서는 선제골을 넣고도 승

리를가져오지못했다

광주에게는 원정 첫승을 신고할 수

있는절호의찬스다 광주는충주와의

최근 5경기에서 3승2무를거두며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4경기에

서는단한골도허용하지않으며우위

를점했다 광주가충주전무패행진을

잇고 원정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wool@

광주FC 이완

챌린지베스트 11

마운드 고민에 우는 KIA 그들에게도

행복한고민은있다

KIA 타이거즈가허약한마운드에발목

을잡히면서하위권을벗어나지못하고있

다

매일 선발 고민 불펜 고민에 빠져있지

만 그나마 위안거리는 있다 지난해에 비

해눈에띄게탄탄해진야수진이다

초반에는 이적생 김민우가 있었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새 식구가 된 김민우는

내야 전 포지션을 오가며 알토란 같은 활

약으로공수에활력을불어넣었다

김민우가부상으로빠진뒤에는신예선

수들이있었다김선빈의부상까지겹쳤지

만 고영우가 백업 역할을 잘 수행해줬고

2루수와 유격수를 오가는 신인 강한울은

일취월장하며 선배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강한울은 28일 두산전에서 프로 데

뷔 첫 3루타를 터트리는 등 두 경기 연속

멀티히트를기록했다 27일에는 그림같은

호수비도보여주는등경험이쌓일수록실

력도더해지고있다

김주찬이 부상으로 두 차례나 자리를

비운외야도지난해에비하면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동의 톱타자 이용규가

팀을 떠났지만 이대형이 신바람 활약을

해주고 있고 수비가 조금 부족하지만 이

종환이 외야의 특급 대타자원으로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다원도 타석에서

안정감을더하며김주찬의공백을최소화

해줬다

29일두산전라인업에는안치홍과이범

호 두 주축 선수가 빠졌다 지난해였다면

라인업을 놓고 비상이 걸렸을 테지만 큰

고민없이 2루수 강한울유격수 김선빈으

로 키스톤 콤비를 짰다 이범호의 자리에

는박기남이우선투입됐지만김주형도버

티고있는등예년보다는선택의폭이넓

어졌다

부상병 김주찬김민우의 복귀도 준비

되면서엔트리구성을놓고 행복한 고민

을하게됐다 마운드고민속에찾아온즐

거운변화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KIA 두터운야수진그나마위안

강한울김다원등백업요원알토란활약

주전부상에도엔트리구성행복한고민

강한울

▲노프로브롬(No problem) 괜찮아요

외국인 투수 홀튼은 지난 28일 두산전

선발로 나와 6이닝 4피안타 1실점을 기록

했다 61로 앞선 상황에서마운드를내려

왔지만불펜진의난조에경기는 610 역전

패로끝났고홈첫승도날아갔다 앞선홈

경기에서도 7이닝 2실점을하고도패전투

수가 됐던 홀튼 하지만 홀튼은 29일에도

밝은표정으로러닝을하며곧잘장난도쳤

다 아쉽지 않는냐?는 질문에 노 프로

브롬(No problem)이라고 답한 홀튼은

이내한국말로 괜찮아요라며웃었다사

람들을 웃게 하는 복덩이 외국인 선수 그

에게도웃을일이생겼다홀튼은얼마전

가족들이한국에왔다 기분이좋다고웃

었다 2남1녀의 아버지인 홀튼은 28일 가

족들을위해스카이박스를구매했다

▲방망이를안가져왔네

광주의 낮기온이 30도가 훌쩍 넘었다

선수들 입에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

는더운날씨였다 외국인선수필의입에

서도 덥다는 얘기가 나왔다 필은 그래

도추운것보다는더운게낫다추운게너

무 싫다 괜찮다며 훈련을 이어갔다 하

지만 일찍 찾아온 더위 탓이었을까 나지

완이중요한것을 깜빡했다땡볕에서스

트레칭을끝내고타격훈련을위해장비를

챙기러 라커룸에 다녀온 나지완 훈련을

준비하던나지완의입에서나온한마디는

아 방망이를 안 가져왔네였다 나지완

은사람들의웃음을뒤로하고온길을되

돌아방망이를챙기러갔다

▲김정수 코치한테 준비시키라고 했

는데

29일 한대화 수석코치가 투수 찾기에

나섰다 어디 괜찮은 투수 없느냐?고

하소연했다 불안한 마운드 탓에 번번히

이길수있는경기를놓치면서속이탔다

넋두리를하던그의눈에걸린사람이있

었다방송인터뷰를하고있던이대진투

수 코치였다 한 수석코치는 내가 캠프

때 김정수 코치한테 이대진 코치 (투수

로) 준비 시키라고 했는데 아쉽네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농담반진담반 지푸라

기라고 잡고 싶은 한 수석코치의 마음이

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덕아웃말말말

홈첫승날아간홀튼 가족들만나괜찮아요


